
찻잎이 사람의 말을 할 수 있다면 가장 많은 말

을 하고픈 차는 ‘홍차’일 것입니다.  차는 본디 착

한 물건이라 차를 마시면 마음이 맑아지고 착해

져야 하는데 차를 마시겠다고 약탈을 하고 전쟁

을 벌였으니, 차가 보기에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

은지요. “나는 찻잎을 주었는데, 너는 아편을 주

었구나!” 아편전쟁은 인류의 아픈 역사입니다. 영

국이 홍차대금으로 막대한 은을 지불하고 영·중 

무역적자가 심해지자 은 대신 아편을 갖다 주는 

악책을 썼지요. 하지만 중국 관료들은 또 차를 재

배하는 차농들을 핍박하여 헐값에 차를 바치도록 

하였고 이를 견디다 못한 차농들이 도망다닌 역

사도 있었지요. 영국은 중국을, 중국은 차농을 겁

박하여 차를 뺏고 빼앗기는 역사를 되풀이 했습

니다. 하늘이 청명한 이 가을의 아침, 동목관 정산

소종을 마시며 뺏고 빼앗기는 게임을 그만하자고 

주문을 걸어봅니다. 

홍차는 세계 차 소비량의 1위를 차지하는 대표

적인 차입니다. 브랙퍼스트티, 애프터눈티로 홍

차문화를 주도한 것은 영국이지만 홍차의 원산지

는 중국입니다. 중국의 홍차는 1610년 유럽으로 

유입되어 1662년 포르투갈의 캐서린 공주가 영국 

찰스2세와 결혼할 때 혼수품으로 가져가서 영국 

황실과 귀족사회에 전파되어 대유행하였어요. 

유럽인을 매료시킨 중국홍차의 정식명칭은 ‘정

산소종’입니다. 유럽에서는 정산소종을 WUYI 

BOHEA, 또는 랍상소우총이라고 부릅니다. 정

산소종의 탄생은 우연이었다는 설화가 있습니다. 

명나라를 설립한 주원장은 송나라까지 유행한 병

차(떡차)를 금지하고 산차(잎차)를 마시도록 법

령을 제정하였고, 공차원을 우이산에 설치하여 

우이산 일대의 차문화가 크게 흥성했습니다. 명

나라 중후기의 어느 날, 명나라 군대가 통무관에

서 숙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차농이 이른 아

침에 이슬이 마를 무렵 찻잎을 따서 쌓아놓고 차

를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차는 

당일 채엽, 당일 제다를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밀어닥친 군인들 수발을 드느라 차를 덖

을 시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튿날 군인들이 

떠나간 후 수북이 쌓인 찻잎을 바라보니 축축하

니 시들고 거뭇거뭇 산화되어 있었습니다. 차농

은 자식같이 알뜰살뜰 키워온 찻잎이 아까워 차

마 버리지 못하고 소나무 장작을 때서 찻잎을 말

렸는데 찻잎은 검붉어지고 소나무 훈연향이 배게 

되었습니다. 차농은 시장에 싼 값에 내다 팔았습

니다. 얼마가 지난 후, 바로 그 차를 사겠다고 사

람들이 통무관으로 몰려왔습니다. 녹차보다 진하

고 달달하고 향기로운 붉은 차, 소나무의 훈연향

이 더해진 차, 이로써 정산소종이 탄생하였습니

다. 홍차는 찻잎을 따서(채엽) 비빈 후(유념) 공

기와 접촉해 산화하도록 쌓아둔 후(산화 완전발

효) 건조하는데, 이 홍차의 제다과정이 명나라 차

농의 우연적 행위에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홍차의 원조 통무관 정산소종은 푸졘성(福建

省) 우이산시(武夷山市) 싱촌전(星村鎭) 통무촌

((桐木村)에서 생산됩니다. 통무촌은 통무관(桐

木關) 마을입니다. 통무관은 푸졘성(福建省)과 

쟝시성(江西省)의 관문으로 우이산맥에서 가장 

높은 황강산 근처에 있습니다. 통무관을 정점으

로 사방 50km이내를 정산(正山), 즉 원산지 차산

(茶山)으로 분류하며 원산지 보호법이 적용됩니

다. ‘소종(小種)’은 소엽종 차나무 잎으로 만든다

는 뜻입니다. 정산소종이 고가로 유통되며 대유

행하자 여기저기에서 정산소종을 모방한 차를 만

들어내서 ‘정산(正山)’과 ‘외산(外山)’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통무관 정산소종을 음미해봅니다. 제가 선택한 

차는 소나무 훈연향을 입히지 않은 무연 정산소

종입니다. 본래 소나무 훈연향은 동목관 정산소

종의 중요한 특징이었으나, 현대에는 소나무 훈

연향이 나는 ‘유연(有烟) 정산소종’보다 훈연향

이 나지 않는 ‘무연(無烟) 정산소종’이 더 인기가 

있습니다. 청나라 때에는 통무관에 소나무가 많

았고 유럽까지 이동해야하는 유통문제로 훈연하

였으나, 현재 통무관은 중국국가급 자연보호구역

으로 벌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굳이 훈연향을 

입히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소나무장작을 실어 와

야 하는데 차를 훈연하기 위해 대량의 소나무를 

벌목해야 하는 환경문제 또 외부 소나무에 묻어

올 수 있는 병충해문제 등으로 소나무훈연을 장

려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사실 설비와 교통이 

발달한 관계로 훈연하지 않고도 신선한 정산소종

을 유통할 수 있고 영양학적으로도 훈연하지 않

은 차가 좋다고 합니다.

 차는 찻잎을 피워낸 환경이 중요합니다. 통무

관은 융기와 침식에 의한 붉은 단하(丹霞) 지형에 

전형적인 아열대 원시림으로 새와 곤충과 야생화

의 고향이라 불릴 만큼 생태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사계절 내내 난초꽃, 창포, 계화, 두견

화와 수백종의 야생화가 피어 공기 중에 꽃향기

가 떠다닙니다. 수백 년 된 차밭의 오래된 차나무

를 동목관에서는 노총(老欉)이라 하는데, 마치 야

생차나무처럼 인위적인 재배를 자제하고 동쪽에 

몇 그루, 서쪽에 몇 그루 띄엄띄엄 펼쳐져 최대한 

원시림 속의 자연환경에 어울리도록 보존되어 있

습니다. 

통무관촌에는 열 두 개 마을이 있는데, 그 중에

서도 가장 높은 지대 백년 넘게 대대로 차를 만들

어 온 차농의 집에서 전통제다법으로 수공제다한 

특급 정산소종을 우립니다. 찻잔 속에 오롯이 담

긴 정산소종, 홍갈색의 수색에 윤기가 영롱합니

다. 달콤한 몰트향(맥아당향)이 몸을 편안하게 이

완시키고 군고구마를 먹은 것처럼 입안에 쫀쫀하

게 단맛이 남습니다. 뒤이어서 이름 모를 야생화 

향기가 아스라이 번지고 깊은 산운(高山韻)이 밀

려와 명랑한 기쁨이 샘솟아납니다. 차를 마시며 

차향을 음미하는 것은 아름다운 유희, 몸은 사람

이지만 사람의 희로애락을 떠나고 싶을 때 향기

로운 정산소종 한 잔으로 구름 위의 기쁨을 느껴 

봐요.

달콤한 몰트향 속에 깊은 산운이 담겨  

〈잇다it茶 대표〉

상처와 치유

상처를 건드리면 아파요.                                                                                                            

몸도 마음도 똑같아요.                                                                                                            

적당한 환경을 만들면 상처는 저절로 나아요.                                                                                                            

자꾸 생각을 하는 것은 긁는 것과 같아요.                                                                                                           

더 안 좋아질 뿐이죠.                                                                                                            

도망치는 것은 덮어 놓는 것과 같아요.                                                                                                            

숨을 못 쉬니까 낫지 않아요.                                                                                                            

치유를 위한 공간과 시간을 주기 위해 상처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상처를 깊이 느끼면서 있는 그대로 두는 겁니다.                                                                                                            

이것이 치유의 길입니다.                                                                                                           

용수 스님의 5분 명상

김종미 교수의

차와 사람을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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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무관 정산소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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